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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나스닥 ETF,
나에게 맞는 것 
어떻게 고를까

Asset Reset ETF, 이것이 궁금하다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다른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해 종합과세 된다.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 

세율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낸다. 이때 매매차익

은 손실상계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해에 두 번 매매했는데, 

첫 매매에서 1000만원의 이득이 발생하고 두 번째 매매에서 

5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순이익 500만원만 과세대상 소득

이 되는 것이다. 또한 매매차익에서 연간 250만원까지는 공

제해준다. 연 5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에 대

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된

다는 점도 특징이다.

세금 외의 면은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비슷

하다. 어차피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 

상장 나스닥100 ETF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 운용 규

모가 크고 거래량이 국내 상장 ETF들보다 많다. 그러나 한

국 시간으로 야간에 거래해야 하고,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

에서 환전 비용이 발생하며, 매매 수수료도 국내 상장 ETF

보다 높은 편이다. 연금저축, IRP, ISA 등 절세계좌에서 매

매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는 투자자는 해외 

Editor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테일마케팅 본부장

 김영웅 씨의 새해 목표 중 하나는 ‘적극적인 투자

로 목돈 만들기’다. 김 씨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나스

닥 시장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

트, 구글, 테슬라 등 그가 좋아하는 기업 주식들이 다 이곳

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다. 요즘 뜨고 있는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려고 마음먹은 김 씨는 증권사 HTS를 깔고 ETF 매

매 화면 검색창에서 ‘나스닥’을 조회해보았다. 그러나 그 순

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슷한 ETF가 한 번에 여러 개 주르

륵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어떤 ETF를 골라야 할까?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중 

어떤 게 적합한지부터 판단하자

우선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중 어떤 것에 투자할

지 결정해야 한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

법이다. 국내 상장 나스닥100 ETF는 이익에 대해 15.4%의 

상장 ETF가 적합하며, 일반투자자 및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

하려는 사람은 국내 상장 ETF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 상장 ETF는 기초지수와 

환헤지 여부를 비교해보자

김영웅 씨가 국내 상장 ETF를 통해 나스닥 시장에 투자하기

로 결정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 중에서는 

어떤 것을 골라야 할까? 이 경우에는 각 상품의 기초지수와 

환헤지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와 ‘KODEX 미국나스닥100

선물(H)’ ETF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기초지수가 다르다. 

전자의 경우 현물지수를 추종하는 데 비해, 후자는 선물지

수를 추종한다. 기초지수가 다르면 활용 가능한 계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선물 등을 담는 파생형 ETF 중 파생

상품 위험평가액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ETF는 퇴직연금 

계좌(IRP 포함)에서는 투자할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 투

자자에게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환헤지 여부는 ETF명 뒤에 ‘(H)’가 있는지 여부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은 환헤지

를 하는 ETF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는 이러한 

환헤지형 상품이 좋지만 반대로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는 환

오픈형 상품이 유리하다.

유동성과 보수 수준, 가격대도 따져보고 결정하자

그렇다면 기초지수와 환헤지 방법 등이 동일한 ETF 중에서

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때는 유동성과 보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유동성은 높을수록, 보수 수준은 낮을수록 

좋다. 단기 거래자에게는 유동성이 중요하다. 유동성이 높

다는 것은 ETF의 호가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어, 제값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운용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

할수록 유동성이 높다.

 ‘위 표’는 ETF별 호가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다. A ETF

의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모두 5원별로 형성돼 있다. 

유동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합리적인 가격으

로 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B ETF는 최저 매도호가와 최고 

매수호가의 차이가 20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매매가 쉽지 않으며, 특히 급하게 사고팔 때 불합리한 가격

으로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것은 ETF 가격이다. 유동성이나 

보수 수준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시장가격이 5만원대인 

ETF와 1만원대인 ETF 중 어느 것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일반적으로는 5만원대인 ETF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매

될 가능성이 높다. ETF의 호가는 5원 단위이다. 따라서 더 

높은 가격대의 ETF가 보다 촘촘한 가격으로 호가가 제공되

기 때문에 매매할 때 더 세부적으로 가격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미국 나스닥 ETF,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펀드명		 설정일		 운용	규모		 현재가		 거래금액	 거래량(주)		 총보수(%)

 TIGER 미국나스닥100  2010-10-15  6,165억원  63,552원  118억원  188,061  0.07

 KINDEX 미국나스닥100  2020-10-26  1,036억원  10,905원  43억원  400,285  0.07

 KBSTAR 미국나스닥100  2020-11-04  454억원  10,559원  38억원  356,992  0.07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  2018-08-28  328억원  16,413원  6억원  39.548  0.45

 QQQ  1999-03-10 1,490억 달러  313.74달러  90.2억 달러  28,730,624  0.20

나스닥100	ETF별	운용	규모,	거래량	및	보수

	 펀드명		 거래국가		 기초지수(BM)		 투자통화		 환헤지	여부		 과세		 퇴직연금

 TIGER 미국나스닥100  국내 상장  나스닥100 현물  원화  환오픈  배당소득세  가능

 KINDEX 미국나스닥100  국내 상장  나스닥100 현물  원화  환오픈  배당소득세  가능

 KBSTAR 미국나스닥100  국내 상장  나스닥100 현물  원화  환오픈  배당소득세  가능

 KODEX 미국나스닥100선물(H)  국내 상장  나스닥100 선물  원화  환헤지  배당소득세  불가

 QQQ(나스닥)  해외 상장  나스닥100 현물  달러  환오픈  양도소득세  불가

나스닥100	ETF별	주요	특성

(A)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5원 (B)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	20원

	매도잔량		 호가		 매수잔량		 매도잔량		 호가		 매수잔량

 23,295		 55,215		 	 	 2,300		 10,255		

	 49,229		 55,210		 	 	 2,200		 10,250

	 36,454		 55,205		 	 	 8,037		 10,245

 33,543			 55,200    16,797		 10,240

  	   

  55,195		 31,155		 	 	 10,220		 16,555

	 	 55,190		 45,577		 	 	 10,215		 23,323

 197,992    잔량합계  456,720   64,552    잔량합계  87,452

유동성에	따른	ETF별	호가	스프레드	예시

※호가가 풍부하고 호가 스프레드가 작은 A 상품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Dataguide, 2020년 12월말, 1개월 평균거래대금, 평균거래량

5원 20원


